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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이문세가 올해 가을 정규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다. 

이문세의 소속사 관계자는 3일“이문세가 올해 가

을 목표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다. 현재 곡을 수

집하고 있는 단계”라고 밝혔다. 

이어“후배 뮤지션들과 협업해서 신선하면서도 이

문세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”이라고 

덧붙였다. 

이 앨범은 이문세의 정규 16집으로 2015년 4월  

‘뉴 디렉션(New Direction)’이후 3년여 만에 발표

하는 이문세의 정규 앨범이 될 예정이다. 

이 앨범에서 발휘될 이문세와 후배들과의 시너지

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이문세는 지난해 12월 가수 자이언티의 곡‘눈’

에 함께 참여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. 

이문세는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았다.

한편 이문세는 최근 앨범 작업을 위해 스페인으

로 떠났다. 산티아고 등지를 다니면서 자연을 통해 

영감을 받아 신보에 녹이겠다는 다짐을 SNS에 올

렸다. 

이문세는“해외 공연 다녀온 후 국내에서 충분한 

휴식을 취했기에 올 가을 새 앨범을 내고자 오래 전

부터 스페인행을 계획했다.”면서 기대를 당부했다.

앞서 이문세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호

주 시드니-미국 LA-시애틀-캐나다 토론토-밴쿠

버-뉴욕을 잇는 3개국 6개 도시 해외 투어를 개최

한 바 있다.

이문세, 올가을 
16집 선보일 예정

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(가운데)가 성폭행 혐의로 

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.

지난 29일 TMZ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폭행 혐의로 

유죄 판결을 받은 빌 코스비는 펜실베니아 교정센터

에 수감된다. 이곳은 고령이나 장애인 수감자를 위한 

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알려졌다.

센터 관계자는“빌 코스비의 나이가 많고 첫 수감

이라 그의 생활을 도와줄 전문 인력이 준비돼 있다. 

수감자가 원한다며 지원 받을 수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빌 코스비는‘코스비쇼’와 시트콤‘코스비 가족’으

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

다.‘미국의 아빠’라고 불리기도. 하지만 그런 그가 

40년간 60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쏟아

져 충격을 안겼다.

특히 약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도 받아 충격은 더 컸

다. 최근 2차 재판이 열렸고 배심원단은 빌 코스비가 

2004년 템플대 직원이던 앤드리아 콘스탠드에게 약

‘60명 성폭행’ 코스비, 감옥에서 생 마감할 수도

을 먹여 기절시키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

정했다.

이와 유사한 혐의는 더 있다. 따라서 빌 코스비는 최

소 10년, 최대 30년형을 받을 거로 알려졌다. 80세인 

까닭에 남은 생을 감옥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아졌다.

오는 6월 형량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빌 코스비는 필

라델피아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자택에서 전

자발찌를 차고 연금된다.

가수 박진영(사진)이‘구원파’(기독교복음침례회) 

집회에 참석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. 

2일 연예매체‘디스패치’는 가수 겸 JYP엔터테인

먼트 대표 박진영(46)이 지난 3월 구원파 전도집회에

서 7일동안 집회를 이끌었다고 보도했다. 

박진영은 보도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“구원파 

집회라구요?”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반박글을 올리

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.

그는“제가 돈 내고, 제가 장소를 빌려, 제가 가르친 

성경공부 집회가 구원파 집회라구요?”라며“100명

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고, 그중에 속칭‘구원

파’몇 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고 와서 앉아 있

었는데 그게 구원파 모임이라구요?”라고 반문했다. 

그러면서“이왕 이렇게 된 것, 제 간증문을 올릴 테

니 꼼꼼히 한 번 봐달라.”며“그 내용 중에 법적으로

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의 취재는 합당

한 것이겠지만 만약 없다면 저희에게 입힌 모든 피해

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논란이 된 구원파는 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

모그룹 회장(2014년 사망)의 일가가 이끄는 기독교복

음침례회다. 개인의 구원 체험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

렇게 불려지게 됐다.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92년 총

회를 열어 이 교파를 이단으로 분류했다.

박진영의 아내는 유병언의 조카 딸이다. 

박진영 구원파 의혹 일축


